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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못 참지 

천국&지옥 08 

 

1.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 번 놀랄 것이다. 

첫째,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셋째,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이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역이기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면 어쩌지?” 

이런 질문은 신앙을 가진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천국을 얻기 위해 

공포 속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라고 협박조로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은 있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목자이시며, 신실한 인도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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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우리는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대신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아닐까요?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나 의

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 

-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라는 두려움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

랑을 경험했기에 따르는 자발적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시편 23편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

음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들으셨나요? 협박식 복음과 사랑의 초청으로서

의 복음은 어떻게 다르게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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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 

-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이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

행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종종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의문 속에 흔들립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부르심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약속으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에 기쁨과 자유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끌려가게 

하시며,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